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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고령인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활동범위를 분석하기 위해, 통신데이터와 신용데이터

를 가명 결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소득수준에 따라 고령자의 활동 범위와 패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 노인층은 저소득 노인

층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지리적 범위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층은 평일에는 원거리 상권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는 등 주중

과 주말에 걸쳐 다양한 생활 패턴을 보였다. 반면, 저소득층은 주로 거주지 근처에서 활동하며, 주중과 주말 간

활동 범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고령자의 이동성과 생활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도시 계획, 복지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 향상 및 사회적 통합을 위

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관리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 Activity Range, Combination of Pseudonyms, Mobile Telecommunication Data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reviewed telecommunication data and credit data through pseudonymized data integration

to analyze the activity range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Busan City. Using data

collected over 20 months from January 2022 to August 2023, w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scope and patterns

of elderly people’s activities based on their income level and found that the high-income elderly group engages in

a much wider range of activities than the low-income elderly group. They operate across broader geographical areas

and have greater access to diverse social and cultural resources. In particular, the high-income group exhibited

varied lifestyle patterns between weekdays and weekends, such as visiting distant commercial districts on weekdays

and enjoying leisure time at nearby parks on weekends. On the other hand, low-income individuals mainly engaged

in activities near their residence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activity range between weekdays and

weekend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act of income level on the mobility and living patterns of the elderly,

offering valuable insights for urban planning and welfare policy developm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ormulation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urban management strategy by suggesting policy directions

aimed at improving elderly welfare and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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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득수준의차이는현대사회에서경제적불평등을
나타내며, 개인과사회전반에걸쳐다양한영향을미친
다. 소득계층에따른거주지와활동공간의분리는도시

내 불균형 발전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는
오랫동안 연구되어왔다[2,3]. 특히, 거주지 분리는 계층
간차별적경험을초래하고교육, 문화, 상업시설접근

성및교통편의성에영향을미치며, 사회적갈등과불평
등을형성하고재생산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
있다[5].

공간적분리와단절은거주지에만국한되지않고, 일
상생활의다양한장소에서도나타날수있다. 최근연구
는전통적인거주지중심의분리측정에서벗어나, 개인

의활동공간을포괄적으로분석하는방향으로전환되
고있다[6,7,11-14]. 이러한활동공간기반의접근법은일상
에서경험하는실제적인분리와단절을더정확하게반

영하며, 도시계획과서비스제공의균형을재고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기존연구들은주로행정구역단위의통계자료에의

존해소득계층별공간적분리를분석해왔지만, 이는도
시의복잡하고동적인변화를포괄적으로파악하는데
한계가있다[4]. 이를극복하기위해, 본연구는통신데

이터와신용데이터를가명결합하여소득계층간생활
환경차이와활동범위를세밀하게비교분석한다. 부산
시를사례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데이터

를활용하여, 소득수준에따른거주지와이동지의공간
분석을 통해 공간적 계층화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저소득층과고소득층간활동범위차이를이동거리로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1].

이연구는소득수준별활동패턴을상세히악함으로
써, 이동 권리 보장 및 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사회적통합을촉진하고보다포괄적이
고 효과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
이다.

Ⅱ. 선행 연구

거주지분리에관한연구는오랫동안사회학, 지리학,

인구학등다양한분야에서진행되어왔다. 초기연구는
주로미국에서인종과민족을기준으로한분리에초점
을맞췄으며[14-17], 이후소득수준과연령등다양한사

회경제적계층간분리로확장되었다[1,2,18,19]. 이러한연
구들은경제적능력의변화가거주지분리를완화할수
있음을보여주었고[20], 또한, 거주지분리가단순한공간

적분리를넘어계층간경제적불균형과사회적불평등
을반영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21]. 또한, 거주지분리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차별적 정서와 편견 같은 중요한

요소들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다[22]. 2002년미국통
계청의연구는대도시권에서소수민족간거주지분리
의원인이초기에는민족·문화적요인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경제적요인이주된원인으로전환되고있음
을확인하였다. 이는거주지분리가복합적인사회구조
적문제임을시사하며, 거주지분리의역동성을이해하

는 데 기여한다.

국내에서도지난 20여년동안계층간공간적분리에
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다. 초기연구들은주로대

도시를중심으로소득계층과학력수준에따른주거가
격의양극화를통해거주지분리를분석하였다[8][9]. 이후
연구들은거주지분리뿐만아니라다양한활동공간에서

나타나는계층별분리를조사하여, 계층간사회적양극
화를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였다[6].

최근연구들은커널밀도분석등을통해소득계층별

활동공간을비교하여공간적계층화를구체적으로보여
주고 있다[2].

Ⅲ. 연구 방법

3.1 공간적 범위
수도권으로의인구집중현상이심화되면서지역인

구위기가가속화되고있다. 과거시/도에서광역시로의
인구 이동이 감소하고, 5대 광역시의 인구 댐 역할이
약화됨에따라, 초고령사회로진입한부산시를사례로

들어거주지특성과고령인구의소득수준별활동범위
를 연구하여 생활권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3.2 데이터 세트
본 연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수집된 KT의통신데이터와 NICE평가정보의신
용데이터를가명결합하여소득계층별활동범위를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명결합 프로세스는 데이

터전문기관(금융보안원)1)을통해안전하게진행되었으
며, 개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결합키로 사용하였
다. 가명결합 프로세스는 데이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위해여러단계를거쳐진행되며,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가명처리 : 개인정보보호를위해고객의신원을

가명처리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건전성 지표와

1) 데이터전문기관(금융보안원): 금융 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결
합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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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집중도평가를포함한건전성진단을통해데이
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②데이터전송 : 가명처리된데이터는데이터전문기

관(금융보안원)으로 전송되어 안전하게 관리된다.

③가명데이터결합 : 전송된데이터를결합하여새
로운데이터세트를형성한다. 이과정에서성명, 성별,

생년월일을결합키로사용하여데이터의일관성과신뢰
성을 확보하였다.

④결합데이터평가 : 결합된데이터의유용성과정

확성을평가하여, 분석에활용할수있는데이터를최종
적으로 확보한다.

이와같은가명결합절차는데이터의안전성과정확
성을보장하여연구결과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였
다. 결합된 데이터는 소득 계층에 따른 노년층의 활동

범위를분석하는데사용되었으며, 연구의신뢰성을높
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합된데이터는총 56.14GB, 38,630,276개의레코

드, 427개의 데이터 컬럼으로 구성되었으며, 결합율은
75%였다. 본연구에서는부산시에계속거주한 383,094

명의데이터를사용하였으며, 데이터는월별야간상주

지, 250M격자 단위 거주지, 이동거리 총합 등의 통신
위치 정보와 최종 연소득, 소유 건축물 수 등의 신용
정보를 포함하였다.

3.3 변수 설정
본 연구는 부산시 고령 인구의 거주지 선택과 일상

활동성에영향을미치는소득수준을중심으로주요변
수를설정하였다. 인구특성변수의연령은 65세이상의

고령인구로설정하고, 성별에따라데이터를분리하여
남성과여성의활동패턴을분석하였다. 소득수준변수
의저소득계층은연소득 2,000만원미만의무주택자

로정의하며, 고소득계층은 2022년기획재정부기준을

참고해 연 소득 7,600만원 초과로 설정하였다. 활동성
측정변수의야간상주지는통신로그데이터를기반으

로밤시간대주로체류하는지역을특정하였고, 이동거
리는휴대폰로그데이터에서최소 30분이상체류하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요일별 총 이동거리를 계산하였다.

또한, 계절별및주중과주말의일평균이동거리를분석
하여시간적, 계절적맥락에서사람들의이동패턴과활
동 범위를 파악하고자 했다.

3.4 2D 커널 밀도 분석을 통한 공간 분포 분석
생활권분석은요일별최장체류격자를기준으로 2D

커널 밀도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 분석은 연령과

지역에따라데이터를필터링하고, 모든결과를동일한
가중치 100으로조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를통해특정
지역의 밀집도를 판단하였으며, 히트맵과 등치선을 사

용해시각적구분을명확하게했다. 노란색은생활권밀
도가 높은 영역을, 흰색 등치선은 동일한 밀도 기준을
표현했다.

3.5 250M 그리드 단위 공간 특성 분석
요일별거주지체류시간을 250M 그리드단위로산정

하여소득수준별거주지를분석하고, 이차이를비교하
였다. 특히, 저소득노년계층과고소득노년계층에대해

연간총소득에따른거주지와가장오래체류한지점을
분석하여 부산시 고령 인구의 생활권을 도출하였다.

3.6 소득 수준별 활동범위 통계 분석
저소득과고소득노년계층간행동패턴과공간적분

포차이를평가하기위해다단계통계분석을실시하였
다. 성별과 거주지 변수에는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

test)을, 이동거리변수에는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 test)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바탕으로고소득과저소득집단의활동성차이
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혼합모델(multiple mixed

model) 분석을추가로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AS

9.4(SAS Institute, Inc., Cary, NC) 프로그램을사용하
였으며,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Ⅳ. 분석 결과

4.1 공간 분포 분석을 통한 활동범위 분석 결과
연간소득을 0-2000만원, 2000-3000만원, 3000-5000

만원, 5000만원이상으로나누어생활권분포를분석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생활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경향이나타났다. 또한, 소득이높아질수록특
정지역에생활권이집중되는현상이감소하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소득 0-2000만원인경우생활권이부산

서면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연소득이 증가할수록 생활
권의집중도는감소하고수영과해운대인근에서밀도
가 높아졌다[Fig 1].

연령대별로는생활권의패턴이다르게나타났다. 20

대는서면역을중심으로생활권을형성한반면, 40대는
각거주지역을중심으로분포했다. 70대는남포동, 북

구화명역, 해운대구인근에서상대적으로높은밀집도
를보였으며, 다른연령대에비해생활권이더좁고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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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간 특성 분석을 통한 소득 수준별 활동범위
분석

연구결과, 고소득층은저소득층보다더넓은범위에

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회, 문화, 여가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많았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이동성과 활동
범위의 차이를 보여주며, 계층 간 불평등을 반영한다.

이러한결과는도시계획, 교통접근성, 사회복지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50M 그리드단위로 저소득 및저활동성 노년층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강서구와 기장군에서는 거주지
가점단위로분산된반면, 중구와부산진구에서는거주

지가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은 저소득 및
저활동노인층을위한지역기반돌봄센터설립과같은

지원 시설계획에 유용한기초 자료로활용될수있다
[Fig 3].

부산의저소득노인층은주로빌라에거주하며, 수정

5동, 숙동역, 양정역근처에밀집된반면, 고소득노인층

(A)강서구 노년인구 (B)기장군 노년인구

(C)중구 노년인구 (D)부산진구 노년인구

그림 3. 저소득.저활동성 노년층 거주지 250M격자단위 분포
Fig. 3. Distribution of Low-Income, Low-Activity Elderly
Residents in 250M Grid Units

(A)소득구간 0-2000만원 (B)소득구간 2000-3000만원

(C)소득구간 3000-5000만원 (D)소득구간 5000만원 이상

그림 1. 부산거주인구의 연소득에 따른 생활권
Fig. 1. Living Area Based on Annual Income of Busan
Residents

(A)20대 생활권 (B)40대 생활권 (C)70대 생활권

그림 2. 부산거주인구의 연령계층별 생활권
Fig. 2. Living Area by Age Group of Busan Residents

(A)저소득 노년계층 거주지 분포

(B)고소득 노년계층 거주지 분포
그림 4.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포
Fig. 4. Distribution of Residential Areas by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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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륙도 SK 아파트, 해운대, 경성대 근처의 아파트
밀집 지역과 같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주로 거주했다.

이는소득수준에따라주거형태와활동범위에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Fig 4].

저소득노인층은주로거주지근처 2km 이내에서생
활하며, 주중과주말간생활권에큰차이가없었다. 반

면, 고소득노인층은경성대역근처에거주하며평일에
는활동범위를최대 12km까지확장해원거리상권에서
시간을보내고, 주말에는 8km 이내의인근공원에서여

가를즐기는등다양한생활패턴을보였다. 이는고소득
층이주중과주말에걸쳐더넓은생활권과선택의자유
를 누리며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Fig 5].

4.3 소득수준별 활동범위 분석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노인의 총 이동거리, 주중 및

주말 평균 이동거리, 계절별 이동거리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고소득 노인(n=942)이 저소득 노인

(n=6,761)보다훨씬더많이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p

값: <.0001). 고소득층노인의평균전체이동거리는약
4,598.11±3,164.66km인반면, 저소득층노인의평균전

체이동거리는 1,351.31±1,692.11km로확인되었다. 이
는소득수준이이동범위에큰영향을미치며, 소득이
높을수록더넓은범위의활동과기회에접근할가능성

이높음을의미한다. 또한저소득계층과고소득계층집

단을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통해 1:1 추출한표본자료로비교한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을통해서도전체결과

와유사함을추가확인하였다(not table). 이는연구결과
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며, 도시 계획 및 교통 정책에서
소득수준을고려한접근성개선의필요성을시사한다

[Table 1].

이동거리는이동시기에도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
타났다. 계절별분석에서는겨울에비해이동거리가봄

(10.33km, CI: 9.06-11.60), 여름(5.80km, CI:

4.53-7.07), 가을(1.67km, CI: 0.40-2.94) 순으로고소득
층의 이동거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2). 또한,

주중보다주말이동거리가 6.30km(CI: 5.40-7.19) 더길
어(p < .0001) 주말에 활동이 더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이러한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일상의 리듬(주중/주말)의 효과를 다변량 혼합 모델로
보정한후소득에따른이동거리를비교하였다. 그결과,

고소득 노인층이 저소득 노인층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했다(p-value: <.0001). 고소득 노인층의 이동거리는
저소득층에비해 82.98km (CI: 77.20-88.75) 더넓었다.

남성은여성보다평균 26.07km(CI: 22.91-29.23) 더많
이 이동했으며, 이는 남성이 일상에서 더 넓은 범위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동거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80세 이상에 비해 75-80세(15.48km, CI:

11.40-19.57), 70-75세(22.70km, CI: 15.59-29.81),

(A)저소득 노년계층 주중 (B)저소득 노년계층 주말

(C)고소득 노년계층 주중 (D)고소득 노년계층 주말

그림 5.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활동범위 비교(주중, 주말)
Fig. 5. Comparison of Residential Activity Range by
Income Level (Weekdays vs. Weekends)

Movement Distance

Low-income
elder ly

population
(n=6,761)

High-income
elder ly population

(n=942)
p-value*

Sum of Total 1,351.31±1,692.11 4,598.11±3,164.66 <.0001

Weekday(per daily) 188.08±244.32 646.64±474.63 <.0001

Weekend(per daily) 207.54±278.96 713.02±550.70 <.0001

Sum of Spring 373.18±493.62 1,232.27±907.03 <.0001

Weekday(per daily) 52.27±72.59 173.89±136.19 <.0001

Weekend(per daily) 56.58±82.52 190.80±168.22 <.0001

Sum of Summer 343.51±476.52 1,191.81±909.86 <.0001

Weekday(per daily) 48.15±69.31 168.68±138.11 <.0001

Weekend(per daily) 52.37±81.65 181.74±158.78 <.0001

Sum of Autumn 317.32±491.63 1,093.88±1,030.63 <.0001

Weekday(per daily) 43.04±69.57 151.76±153.61 <.0001

Weekend(per daily) 51.34±89.38 175.19±182.43 <.0001

Sum of Winter 317.30±444.27 1,080.15±830.97 <.0001

Weekday(per daily) 44.62±64.22 152.31±126.07 <.0001

Weekend(per daily) 47.25±73.52 165.29±147.80 <.0001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 is independent t-test

표 1. 소득 수준에 따른 이동 거리(단위: km)
Table 1. Movement Distance by Income Level(unit: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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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세(35.32km, CI: 29.44-41.20), 60-65세(51.59km,

CI: 46.15-57.03)로, 연령이감소할수록이동거리가유
의하게증가했다(p < .0001). 거주지역별로고소득노

인층의이동거리를분석한결과, 부산진구에비해이동
거리가긴지역은 북구(20.86km, CI: 13.70-28.02), 강

서구(19.85km, CI: 8.60-31.10), 해운대구(14.91km, CI:

8.13-21.69), 기장군(13.82km, CI: 5.11-22.53), 사상구
(12.79km, CI: 4.50-21.09), 남구(10.54km, CI:

3.13-17.96), 금정구(10.22km, CI: 2.96-17.47), 동래구
(8.82km, CI: 1.58-16.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북구, 해운대구, 강서구는교통및사회적인프

라가잘갖추어져있어고소득층의활동성이높게나타
난것으로분석된다. 반면, 다른지역은주거밀집도와
생활인프라의제약으로인해이동거리가제한되며, 고

소득층과저소득층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종합적으로, 고소득층노인은저소득층노인보다더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며, 성별, 연령, 계절, 주중·주말,

거주지역에따라이동패턴이크게달라지는것을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2].

Ⅴ. 결 론

5.1 정책적 함의
본연구는부산노인의소득수준과주거형태에따른

활동범위를 분석하여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고소득 노인층이 저소득 노인층에 비해 더
넓은범위에서활동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소득

수준이노년층의활동성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것
을시사한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무주택노년층에게는저렴하고접근성
좋은주거옵션을제공해야한다. 특히, 편의시설과서비
스를갖춘노년친화적주거환경을조성해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및저활동노인인구가밀집된지역에
는지역거점센터를설립해맞춤형복지시설을제공해

야한다. 이러한복지시설은중앙집중형돌봄센터를통
해효율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노인의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정책들은부산노인의소득수준과주거형태
를고려한맞춤형지원을통해노인의활동성과생활의
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 특히, 고소득층이

거주하는지역의교통및편의시설과의격차를고려해
저소득층지역의인프라개선을통해균형잡힌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연구는부산노인의소득수준과활동범위를분석

하는과정에서혼합모델을사용하여지역특성에따른

편차를보정함으로써고소득층과저소득층간생활패
턴차이가연구결과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자하

Var iable B Estimate 95% CI p-value*

Income Level

High-income(ref.

Low-income)
82.98 77.20 - 88.75 <.0001

Gender

Male(ref. Female) 26.07 22.91 - 29.23 <.0001

Age Group

60-65(ref. over 80) 51.59 46.15 - 57.03 <.0001

65-70(ref. over 80) 35.32 29.44 - 41.20 <.0001

70-75(ref. over 80) 22.70 15.59 - 29.81 <.0001

75-80(ref. over 80) 15.48 11.40 - 19.57 <.0001

Season

Spring(ref. winter) 10.33 9.06 - 11.60 <.0001

Summer(ref. winter) 5.80 4.53 - 7.07 <.0001

Autumn(ref. winter) 1.67 0.40 - 2.94 0.0098

Weekday/Weekend

Weekend(ref.

Weekday)
6.30 5.40 - 7.19 <.0001

Residential Area

Jung-gu(ref.

Busanjin-gu)
3.70 -7.31 - 14.71 0.5100

Seo-gu(ref.

Busanjin-gu)
4.34 -4.42 - 13.09 0.3315

Dong-gu(ref.

Busanjin-gu)
8.20 -0.01 - 16.42 0.0504

Yeongdo-gu(ref.

Busanjin-gu)
5.24 -2.70 - 13.18 0.1957

Dongnae-gu(ref.

Busanjin-gu)
8.82 1.58 - 16.05 0.0170

Nam-gu(ref.

Busanjin-gu)
10.54 3.13 - 17.96 0.0053

Buk-gu(ref.

Busanjin-gu)
20.86 13.70 - 28.02 <.0001

Haeundae-gu(ref.

Busanjin-gu)
14.91 8.13 - 21.69 <.0001

Saha-gu(ref.

Busanjin-gu)
6.25 -0.69 - 13.18 0.0775

Geumjeong-gu(ref.

Busanjin-gu)
10.22 2.96 - 17.47 0.0058

Gangseo-gu(ref.

Busanjin-gu)
19.85 8.60 - 31.10 0.0005

Yeonje-gu(ref.

Busanjin-gu)
6.16 -1.60 - 13.93 0.1196

Suyeong-gu(ref.

Busanjin-gu)
5.90 -2.06 - 13.87 0.1464

Sasang-gu(ref.

Busanjin-gu)
12.79 4.50 - 21.09 0.0025

Gijang-gun(ref.

Busanjin-gu)
13.82 5.11 - 22.53 0.0019

unit of Movement Distance: km; *Multiple mixed model

표 2. 다중 혼합 모델 결과
Table 2. Multiple mixed mode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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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가계소득과교통및편의시설과같은지역
적특성을직접반영하지못한한계가있다. 또한, 부산
내특정지역을선정해심층적으로분석하지못한점도

연구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연구에서는특정지역을중심으로한세밀한분
석을수행하여지역간경제·사회적특성이연구결과에

미치는영향을명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 이러한분석
은 소득 수준과 지역적 요인이 노년층의 생활 패턴과
활동성에미치는영향을더정확히이해하는데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가계소득과 교통 및 편의시설과 같은
변수를포함한포괄적인데이터수집이필요하며, 이를
통해노년층의생활패턴과이동성을보다정밀하게예

측할수있을것이다. 장기적인데이터축적과추적조사
를통해시간에따른노년층의활동성변화를연구하고,

부산뿐만아니라다양한지역간비교연구를수행하는

것도유용하다. 이러한연구는가계소득과교통및편의
시설이노년층의이동성과생활패턴에미치는영향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정책시행후그효과를평가하는후속연구를
통해 정책의 수정 및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한다. 이러한접근은노년층에대한심층적인
이해와효과적인정책개발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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